
AWS re:Invent 2022 참석 후기

mobizen

5가지 주요 내용과 5가지 느낀 점



11월 28일 ~ 12월 2일까지 Las Vegas에서 진행된  
AWS re:Invent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11월 30일까지만 Las Vegas에 머물렀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왔습니다.

전체 : 5만명(오프라인), 30만명(온라인) 
한국 : 1700여명 
KB : 80여명



총 2750개의 행사가 

6곳의 장소, 
17개의 종류, 
39개의 주제 

로 진행되었습니다.



Keynote Session Expo

미래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저는 메인 Keynote는 반드시 참석하고, 
일반 Session은 SaaS를 주제로 하는 Breakout 위주로 들었습니다. 

직접 참여는 했지만… 

그 많은 Session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하구요. 
제가 참여했던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할게요. 

re:Invent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뽑은 5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Data였습니다.

총 12개의 데이터 서비스를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Data 관련한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아마존 오로라 제로-ETL 통합 

[2] 아파치 스파크용 아마존 레드시프트 통합 

[3] AWS, 온프레미스, 서드파티 소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카탈로그화, 검색, 공유,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 새 데이터 관리 서비스 ‘AWS 데이터존(AWS DataZone) 

[4] 파트너와의 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 ‘AWS 클린 룸(AWS Clean Rooms)’ 

[5]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 ‘AWS 글루(AWS Glue)’를 업데이트 

[6] 테이블을 분석하고 일련의 품질 규칙을 자동 추천하는 ‘AWS 글루 데이터 퀄리티(AWS Glue 
Data Quality)’ 

[7] 통합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아마존 퀵사이트(Amazon QuickSight)에 퀵사이트 
Q(QuickSight Q)을 추가하여 자연어 쿼리를 요청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것보다는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든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네요



#2. 기업형 SaaS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AWS 서플라이체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기업은 공급망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흐름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AI로 추천되는 수요 예측과 행동 제안 등으로 통해 적절한 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AWS의 기업형 SaaS 상품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택센터의 9%를 점유하고 있는 ‘아마존 커넥트’와   
전용 5G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AWS 프라이빗 5G’가 이미 있지요. 

올해 2월, 국내에 SaaS 센터를 만들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강자가 없는 기업형 SaaS 시장을 공략했다면… 

이번에는 SAP, IBM과 같은 거물들이 버티고 있는 SCM 시장을 도전했다는 측면에서 
경쟁을 피하지 않고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3. CSP의 영역이 컴퓨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를 강화하는 EC2 Hpc6id 인스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칩(Graviton3E)과 차세대 니트로(Nitro) 스마트 네트워킹 칩 등도 발표되었구요.



구글이 '클라우드 넥스트 2022(Cloud Next 2022)' 행사에서  
TPU의 4세대 버전 TPU v4 기반 머신러닝(ML) 클러스터를 GCP로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루네요.



가성비가 중요한 고객들에게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CSP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느낌이네요.  
더이상 가상화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CSP가 아닌 것이죠



#4. 세이지메이커는 ML 플랫폼으로 진화를 완성했더군요

단순한 Managed Service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해진 느낌입니다.



세이지메이커 관련한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머신러닝 거버넌스 
   -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롤 매니저(Role Manager)는 접근과 권한을 쉽게 제어할 수 있음 
   -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카드(Model Cards)는 모델 정보 수집을 단순화하는 기능 
   -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대시보드(Model Dashboard)는 머신러닝 모델을 추적 

[2] 머신러닝 협업 개발과 데이터 준비를 간소화 해주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3] 쉬워진 신규 ML 모델 테스트인 ‘세이지메키어 인퍼런스’ 

[4] 지리공간 데이터 지원 강화



#5. 클라우드의 본질은 역시 개발 환경이죠

자체 CI/CD 서비스인 Code Catalyst를 발표했습니다.



CodeCatalyst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젝트 리소스를 설정하는 블루프린트 기능: 새로운 프로젝트 기반뿐만 아니라 기능의 자동 
배포 및 릴리스에 필요한 리소스도 포함됩니다. 

[2] 온디맨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개인 및 팀을 위한 일관된 개발 환경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과제 관리: 커밋, 끌어오기 요청, 배포에 걸친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대시보드: 커밋, 끌어오기 요청, 테스트 보고서 등 프로젝트 활동의 피드를 표시합니다. 

[5] 유연하고 관리되는 빌드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동 빌드 및 릴리스(CI/CD)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성 

[6] 이메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7] 통합된 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 과제, 코드 및 기타 프로젝트 리소스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I/CD는 아니지만 Application Composer도 살펴볼 만 합니다. 
개발자에게 서버리스 앱의 설계 및 구성, 구축을 통합시키는 걸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Code Catalyst가 궁금한데, 한국 리전에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네요.



지금까지 사실(Fact)을 전달해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느꼈던 것(Feeling)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업의 본질’이나 ‘기업의 identity’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걸 무척 좋아합니다.



아마존은 분명히 유통 기업이구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유통 기업’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군요



물론, 아마존과 AWS가 법인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이 사라지긴 힘듭니다.

#1. 그런데, AWS는 철저히 IT 기술 기업으로 Identity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Keynote와 모든 Session에서 유통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세션 중에  
‘How Buy with Prime built a resilient multi-tenant SaaS 
architecture’가 유일하게 amazon.com 이야기를 했는데요.

http://amazon.com


그것도 amazon.com 의 한 팀에 AWS를 통해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는게 전부였습니다. 유통 이야기는 전혀 없었구요.

http://amazon.com


별거 아니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 대단한 변화라고 보였어요.



#2. 키노트는 혁신(revolution)보다는 진화(evolution)를 이야기 했습니다.



네. 제가 Keynote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Jobs처럼 엄청난 카리스마로 대중을 압도하기에는  
Adam Selipsky(CEO), Swami Sivasubramanian(VP)의 성격이 

너무 부드러운 편이긴 했어요. 

물론, 그걸 떠나서 스토리 라인과 주제, 그리고 비전의 크기가 아쉬웠죠. 

더구나 CEO와 VP가 모두 Data 이야기만 하니 겹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IT업계의 테마가 부족한게 아니냐 싶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강력한 Buzzword가 없기도 하니깐 말이죠



이걸 저만 느낀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코노믹 리뷰에 ‘AWS 전략, 큰 그림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느끼는 지점은 저와 유사했지만,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AWS는 클라우드 기반 전략을 추진하며 오로지 파트너들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이유로 장기적 플랜 아래 클라우드 시스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고충해결에 집중한다.  
기술 업데이트의 연속성이 없고 종류 자체가  

파편화되는 이유다.”



#3. 다만, 철저히 고객 중심의 사고라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 기사의 해석을 저는 100% 받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Session을 들어가도 고객과 파트너사의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파트너가 AWS의 어떤 기능을 써서, 어떤 서비스를 성공시켰으며, 
이는 결국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과 AWS의 기업 identity는 다르지만, 
‘고객 중심의 사고’라는 문화의 DNA가 같은 것 같습니다.



#4. 부러우면서도 무서운 것은 그들의 실력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고 백로그로 남겨서… 

1년에 한번 열리는 re:Invent에 맞추어서 몇백개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오픈한다는 것이 단순한 기업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건 

아니더군요.



그만큼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인 인스턴스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연동은 철저하게 권한 관리를 통한 API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무서운 회사죠……



AWS 만큼이나 이번에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메가존, 베스핀, LG CNS 등입니다. 
바로 MSP 사업자들이죠.



#5. MSP는 플랫폼 사업자가 맞더군요

AWS를 찾아오는 한국 기업 고객들은 대부분 MSP 사업자를 통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더군요. 
그리고, 베스핀데이, 메가나이트 등과 같은 별도의 파티를 개최합니다.



각 MSP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한 ‘영업’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차적응에 실패하고, 예상보다 많은 일정과 익숙하지 못한 행사 포맷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볼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가까운 편의점 한번 갈 시간도 없었던 빠듯한 시간이었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긴 한데요. 
회사 업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 정리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